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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저스 역사 바꾼 오타니 55호 홈런공, 경매가 얼마?

등록 2025.12.22 11:00:52

[토론토=AP/뉴시스] LA 다저스 오타니 쇼헤이가 2일(한국 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로저스센터에서 열린 2025 메

이저리그(MLB) 포스트시즌 월드시리즈(WS·7전4선승제) 7차전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해 2회를 무실

점으로 막고 포효하고 있다. 2025.11.02.

[서울=뉴시스]한민아 인턴 기자 = 오타니 쇼헤이(일본·LA 다저스)의 올 시즌 55호 홈런공이 경매에서 8만 달러(1억1800만

원)에 팔리며 높은 수집 가치를 또 한 번 입증했다.

21일 일본 매체 풀카운트 등 외신에 따르면 오타니의 55호 홈런공은 20일(현지 시각) 진행된 미국 경매에서 8만 달러에 낙찰

됐다. 

해당 홈런공은 지난 9월 28일(현지 시각) 시애틀 매리너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쳐낸 솔로포(1점 홈런)로, 시즌 최종전에서 기록

됐다. 

이 한 방으로 오타니는 개인 통산 한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을 새로 썼으며, 다저스 구단 역사상 단일 시즌 최다 홈런 기록도 갈아

치웠다.

다저스 구단 종전 기록은 2001년 숀 그린이 기록한 49홈런였다.

미국 스포츠 수집품 전문 매체 스포츠컬렉터스데일리에 따르면, 해당 공은 당시 관중석에서 이를 잡은 워싱턴주 거주 토리 젤

리넥 씨가 소유하게 됐다. 



젤리넥 씨는 경기 당시 공이 관중과 충돌한 뒤 자신의 몸 쪽으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그는 해당 공을 미국 경매업체 헤리티지 옥션스에 위탁해 경매에 부쳤는데, 2만 5000달러(약 3600만원)로 시작해 최종 가격

8만 달러(1억 1800만원)에 낙찰됐다.

오타니 관련 기념구와 장비 또한 최근 들어 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50홈런-50도루' 달성을 상징하는 50번째 홈런공은 439만 달러(약 64억 8500만원)에 팔렸고, 올해 내셔널리그 챔피

언십시리즈에서 기록한 대형 홈런의 공 역시 수억 원대에 거래됐다.

같은 날 경매에 나온 오타니의 2024시즌 사용 배트도 약 18만 5000달러(2억 7400만원)에 낙찰됐으며, 베트에 남은 오타니

의 한자 서명이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li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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